
마태복음 3:13-17 

- 마3:16, “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
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” 

- 히10:19-20, “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20 그 길은 
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 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저의 육체니라” 

- 창1:2, “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” 

- 창8:10-13, “또 칠일을 기다려 다시 비둘기를 방주에서 내어 놓으매 저녁때에 비둘기가 그에게로 
돌아왔는데 그 입에 감람 새 잎사귀가 있는지라 이에 노아가 땅에 물이 감한 줄 알았으며 또 칠일을 기다려 
비둘기를 내어 놓으매 다시는 그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더라 육백 일년 정월 곧 그 달 일일에 지면에 물이 
걷힌지라 노아가 방주 뚜껑을 제치고 본즉 지면에 물이 걷혔더니” 

- 엡2:5-6, “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리셨고 (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) 또 함께 
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” 

- 마3:17, “하늘로서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`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' 하시니라” 

- 시2:7-9, “내가 영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
구하라 내가 열방을 유업으로 주리니 네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네가 철장으로 저희를 깨뜨림이여 
질그릇 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” 

- 행13:32-39, “우리도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너희에게 전파하노니 곧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사 우리 
자녀들에게 이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 함이라 시편 둘째 편에 기록한 바와 같이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너를 
낳았다 하셨고” 

- 롬1:4, “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
그리스도시니라” 

- 마3:17, “하늘로서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`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' 하시니라” 

  

 

1.     예수님이 받으신 세례와 우리의 세례와는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? 

  

   

2.     세례가 알려주는 복된 천국구원의 현실은 무엇입니까? 

 


